
작년에 고희古稀, 70세를 맞
은 청개靑皆 권오진權五辰씨가
지난 4월 생활교양정보 자료를
모은 문집‘청개만필靑皆漫筆’
을 발간했다. 청개는 그 아호
이고, 신국판 3 1 1면에 펴낸 곳
은 안동의 한빛출판사이다.
그 머리말에서 편자 권오진

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. 

당唐의 두보杜甫는 시‘곡강
曲江’에서‘인생칠십고래희人
生七十古來稀’라 하여 사람이
일흔까지 살기가 어렵다 하였
다. 지금은 환경과 의술, 삶의
질이 개선되어 평균 수명이 연
장되고 고희는 많은 나이가 아
니게 되었다.
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

면, 열두 살에 아버지를 여의
고 편모 슬하의 맏이로 전형적
인 농촌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
내며 자랐다. 그런 가운데 서
울의 대학에 진학했고 재학중
군복무를 필하고 돌아와서는
복학을 못하고 철도공무원을
구직하여, 이로부터 3 6년을 근
속하며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
덕으로 2남2녀를 낳아 길러 결

혼시키고 각자의
가정을 이루어 살
게 하였으니 부모
된 도리는 대개 한
것이 아닌가 생각
된다.
이제 자식들은

각자 직업을 따라
객지 각처로 흩어
져 나가고, 우리
내외만이 고향집을
지키며 농사에 소
일한다. 소출한 농
작물은 이로써 생
계를 유지하고 자
식들이 먹도록 보
내주는 것을 즐거
움으로 삼아 하루
하루를 넘기며 지

족知足을 음미해 본
다. 직장에서 정년을 마치고
나온 뒤로 여가를 선용하기 위
해 친구들과 만나 노니는 외에
취미생활로 등산과 서예를 익
히고, 초청이 오는 각종 단체
행사 등에도 열심히 참여하여
활동의 외연을 넓히기도 하며
이를 낙으로 삼아 남은 여생도
이와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하
고자 한다.
전통의 대가족제도가 무너지

고 세상이 모두 핵가족화하면
서 걱정스러운 형태의‘노인가
족제’가 생겨 만연되고 있다.
이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
가족제도가 붕괴한 것이 아니
라 우리의 가정이 소멸되고 있
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. 그
러나 이러한 세태의 변화에도
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. 세속
의 큰 흐름이니 나만의 현실도
아니지 않는가. 성인聖人도 여
세출如世出이라 했으니 말이
다.

1 9 4 0년의 일제 말기 어렵던
시절에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
농가에서 태어난 편자 권오진

씨는 부정공파 행정공杏亭公
( 1 9세世 식軾)계 시조후 3 5세
로 지금의 경희대인 신흥대를
2년 수료한 상태로 군복무를
마치고 나와 당시로서는 취직
하기가 쉽지 않았던 교통부 철
도국의 공무원 역수驛手로 임
용되었다. 이것이 그가 2 3세
때인 1 9 6 2년 1 1월 9일이고 5ㆍ
1 6군사혁명이 일어난 이듬해가
되었다. 이로부터 2 4개 보직을
거치며 차장車掌ㆍ여객전무旅
客專務ㆍ계장係長ㆍ역장驛長,
지방철도청 철도직 행정사무관
등에 보직되고 안동시 무릉역
장을 끝으로 1 9 9 8년에 3 6년의
공무원 생활을 마쳤다. 그러는
동안 국무총리 표창 등 1 3개의
표창과 옥조근정훈장도 받았
다. 그의 책자 머리말은 다음
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.

살면서 항상 즐겁고 좋은 날
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
각한다. 예상치 않았던 발병으
로 2 0 0 3년 9월 2 9일 대구 계명
대의 동산병원에서 위암 수술
을 받았다. 평소의 건강체에서
체중이 갑자기 줄었고 음식도
소량으로 축소되어 조심스럽고
어려운 삶을 이어가게 되었다.
촌부村夫가 된 뒤로 틈틈이

생각나는 단편斷片을 먼저와
나중의 순서 없이 되는대로 주

워 모아 보았다. 일반 생활정
보ㆍ사자성어四字成語ㆍ뉴스
상식과 그때그때 세태의 이슈
가 된 이야기, 주요인사의 언
행과 전문가의 자료를 모으고,
사찰이나 문화재 및 유적지 탐
방을 통해 수집한 것을 정리하
고 또 자주 쓰는 외래어에서
국적이 불분명하고 뜻이 잘 이
해되지 않는 것을 풀이해 붓가
는대로 써 모아본 게 7 0 0여 개
에 이르렀다. 이를 고희를 계
기로 한번 책으로 묶어내 보겠
다는 생각을 한 것이 이 책을
엮은 동기이다.

편자는 작년 늦가을에 탈고
를 하고 금년 초여름에 이를

책으로 발간하였다. 내용은 처
음에 고려말 이조년李兆年의
시조‘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
고’부터 시작되어‘일본의 장
례문화’에서 끝나고 있다.
편자는 문중활동으로 부정공

파종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
안동지역사회에서 한국국학진
흥원과 박약회博約會ㆍ안동문
화원ㆍ안동시립도서관 문화교
실 이연회以然會 등에 참여하
며 퇴직 철도공무원 친목단체
철우회 안동지회의 부회장도
맡고 있다. 한편 서예에 정진
하여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음
을 평가받고 있다. 책은 비매
품이고 편자의 연락처는 0 1 7 -
5 2 3 - 1 8 1 5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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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오진씨, 고희古稀맞이로
생활교양정보집‘청개만필’펴내

▲ 권오진씨

▲ 청개만필 표지

愛不可愛 :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
恕不可恕 :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며
犯而不校 : 핍박받아도변명하지 말라

회 장 權寧吉
명예 회장 權寧翼
상임 고문 權炳洪
수석부회장 權貞澤
상임부회장 權琪奉
부 회 장 權俊植ㆍ權晋澤ㆍ權五泌ㆍ權泰永ㆍ

權度延ㆍ權純八ㆍ權五逸ㆍ權赫彩
감 사 權虞植ㆍ權五相
운영위원장 權炳淳

安東權氏耆老會

지 여러 대의 임금을 내리 섬
겼으며, 여러 차례 각 제후국
에 사신으로 다녀왔다. 거처에
서는 항상 검소하고 절약하였
다. 주나라 왕실의 경사卿士
유강공劉康公이 노나라를 방문
했을 때 이것을 칭찬하였다.
그의 아들 자복子服이 노나라
대부 계문자季文子의 검소함을
보고 인색하다면서풍간諷諫을
하자, 중손멸이 이를 알았을
때 자복을 7일 동안이나 가두
어버렸다. 이때부터 자복의 첩
은 옷을 입을 때 7승升(새, 1
새는 8 0올)에 불과한 베옷을
입었으며, 말먹이는 강아지풀
에 지나지 않았다. 당시 사람
들은 그를 칭찬하였다. ◎경대
부卿大夫: 경과 대부를 합쳐
서 부르는 이름. 천자나 군왕
의 대신大臣이다.

10-23. 長國家而務財用者,
必自小人矣

°
彼爲善之, 小人

之使爲國家, �害�至
°

雖有
善者, 亦無如之何矣! 此謂國
不以利爲利, 以義爲利也

°
長, 上聲

°
「彼爲善之」, 此句

上下, 疑有闕文誤字
°

◎自, 由
也, 言由小人導之也

°
此一節,

深明以利爲利之害, 而重言以結
之, 其丁寧之意切矣

°
10-23. 장국가이무재용자,

필자소인의
°
피위선지, 소인

지사위국가, 재해병지
°
수유

선자, 역무여지하의! 차위국
불이리위리, 이의위리야

°
장, 상성

°
「피위선지」, 차구

상하, 의유궐문오자
°

◎자, 유
야, 언유소인도지야

°
차일절,

심명이리위리지해, 이중언이결
지, 기정녕지의절의

°
국가의 우두머리가 되어

재물을 사용하는 데 힘쓰는
사람은 반드시 소인으로부
터 시작된다. 그가 이런 일
을 잘한다고 하여 소인에게
국가를 통치하도록 하면 재
난과 피해가 함께 도래한다.
비록 훌륭한 사람이 있을지
라도 역시 어찌할 수 없는
것이다. 이런 것을 두고‘국
가는 이익을 이익으로 삼지
않고 의로운 일을 이익으로
여긴다’고 한다.
장長은 상성上聲이다. 「피위

선지彼爲善之」, 이 구句의 앞
이나 뒤에 빠진 글이 있거나
잘못된 글자가 아닌지 의심스
럽다. ◎자自는 ~로부터(유
由)이며, 소인으로부터 인도됨
을 말한 것이다. 이 한 절節은
이익을 이익으로 여기는 피해
를 심도있게 밝혔으며 중복되
게 말하여 결론지었으니, 재삼
되풀이하는 뜻이 간절하다.

右傳之十章
°
釋治國ㆍ平天

下
°
此章之義, 務在與民同好惡

而不專其利, 皆推廣�矩之意
也
°
能如是, 則親賢樂利各得其

所, 而天下平矣
°
凡傳十章:

前四章統論綱領指趣, 後六章
細論條目工夫

°
其第五章乃

明善之要, 第六章乃誠身之
本, 在初學尤爲當務之急, 讀
者不可以其近而忽之也

°
우전지십장

°
석치국ㆍ평천

하
°
차장지의, 무재여민동호오

이부전기리, 개추광혈구지의
야
°
능여시, 즉친현락리각득기

소, 이천하평의
°
범전십장:

전사장통론강령지취, 후육장
세론조목공부

°
기제오장내

명선지요, 제육장내성신지
본, 재초학우위당무지급, 독
자불가이기근이홀지야

°
이상은 전문의 열번째 장

이다.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
천하를 평정시키는 것에 대
해 설명하였다. 이 장의 뜻은
백성과 더불어 똑같이 좋아하
고 똑같이 미워하며 그 이익을
독차지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
힘써야 한다는 것이니, 모두
혈구의 뜻을 유추하여 확대한
것이다. 이와 같이 할 수 있으
면 친한 사람을 친하게 보살피
고, 현명한 사람을 현명한 사
람으로 대우하며, 즐거운 것은
즐겁게 여기고, 이로운 것은
이롭게 여기는 것들이 각각 하
고자 하는 대로 얻어지면서 천
하가 화평해질 것이다. 전체
전문 열 개의 장 가운데 앞
부분 네 개의 장은 강령綱
領의 취지를 통합하여 논했
고, 뒷부분 여섯 개 장은 조
목條目에 대한 공부로 자세
하게 논하였다. 다섯번째 장
은 바로 선善을 밝히는 요
령이고, 여섯번째 장은 바로
자신을 성실하게 하는 근본
이니, 초학자는 더욱 서둘러
힘써야 될 것이며, 일반 독
자는 조금 쉬워졌더라도 소
홀히 해서는 안된다.

1 3면에서 계속


